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는 더욱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사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결혼

이민자[1,2], 노동자 이주[3], 유학이주[4] 등 다양한 성격

의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

년 이후부터 내국인 혼인율 하락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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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다문화 가정 관련 간호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간호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 남편, 자녀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간호연구를 분석 하였다. 다문

화 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었으며, 학술지 게재가 많았으나,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률은

낮았다. 순수 실험연구는 2014년 이후 시작 되었으며 실험연구의 대부분이 유사 실험연구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결혼이주여

성이 중심이었고 자녀, 남편, 시어머니, 부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연구도구가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미흡하였으며, 통역사의 도움 없이 진행된 논문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연구의 확대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번역된 연구도구의 개발과 통역사의 활용이 필요함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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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in nursing research o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 COSI model was used to guide the search process between the years 

2008 and 2016, using the keywords ‘cultural diversity’, ‘women’, ‘spouses’, ‘family’, ‘children’ and ‘nursing’. Of 

papers 137, 19 were doctoral dissertations, 10 were master’s theses and 108 were from academic journals. Nursing 

research on internal married immigrant wome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2011. True experimental studies 

began in 2014 and most of the experimental studies were quasi-experimental studi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married immigrant women, and research on children, husband, mother-in-law and couple was very poor.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validity/reliability of the translated instruments were noted. The overall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more well-designed experiment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tudy to husband and mother-in-law living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Considering the ethnic background of 

the subje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earch tool with well-translated valid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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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문화 가정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결혼이주 여성과 그들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20%에 이를 전망이다[5,6].

이처럼 국제결혼의 양적 팽창은 국제결혼 당사자들을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국제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7]. 이를 위해 2000

년대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실태를 파악하

고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차이[8], 적응[9], 가족갈등[10], 결

혼만족[11]과 관련된 연구들이 초기에 수행되었다. 하지

만 결혼이주여성 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남편, 시집식구와의 소통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한국사

회에 대한 자녀의 적응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차원과 간호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보며 새로운 여성 건강·가족 건강 간호 대상자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12].

간호학의 지식체 생성 및 축적을 위해 특정분야나 연

구주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시행된 연구를분석·평가하여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정리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결혼 이주여성 대상 연구동향을 살펴 본 간호연구는

건강관련 연구[7,14], 중재연구[15], 모성적응 관련 양적

논문[16], 문화적응 스트레스[17]가 있었으며, 다문화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교적응 예측요인에 대한 체

계적 문헌고찰[18] 연구가 있었다.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

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대상자를결혼 이주여

성과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특정한 분

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간호연구

전반에 관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

로 한 국내 간호연구를 연구출처,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를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사회와 관

련된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간호학적 관점에서 연구의 방

향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연구

중에서 석, 박사 학위논문과 간호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앞으로 나가야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논문유형, 연구 설계, 자료수집방법과 자료수입

장소 및 윤리적인 측면을 파악한다.

둘째, 학술지 논문에서 연구자의 수와 주저자의 직종

및 연구비 지원유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 출신국, 연구도구의 번역, 통역 유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다문화 가정 관련 간호연

구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논문 선정 및 자료 수집 

1)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본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1) 다문화 가정의 여

성, 자녀, 남편과 시어머니를대상으로 한연구 2) 2008년

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연구 3) 국내에서 발행된 간호

연구이었으며, 제외기준은 1) 학술대회 자료집 2) 연구소

에서 발행한 논문이었다.

2)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목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MNUIRB-20160901-SB-007-01)을 받은 후 시

행하였다. 충분히 훈련된연구자 2명이 2017년 7월 3일부

터 8월 25일까지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문

헌검색을 시행하였다. 첫째, 다문화 가정 관련 국내 간호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검색어로는 ‘다문화’, ‘결혼

이민자’, ‘결혼 이주여성’과 ‘가정’, ‘가족’, ‘여성’, ‘남편’,

‘아동’, ‘시어머니’와 ‘간호’를 사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

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

점인 2008년부터 최근인 2016년까지 연구를 검색하였다.

셋째, 문헌검색 과정은 COSI model에 따라 검색하였다.

COSI model은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CO는 core search, S는 standard search, I

는 Ideal search의 약어이다[19]. Core 검색으로 RISS,

DBpia, KISS에서 검색하였으며, Standard 검색은 주제

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DB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대한간

호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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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Ideal 검색은 회색문헌이나 출

판되지 않은 논문을 검색하는 것이다. 학술지 논문과 학

위논문이 중복되었을경우는 학술지 논문을 선택하였다.

넷째, 서지반출프로그램 EndNote를이용하여 문헌의서

지정보를 관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Riss에서 107편, DBpia에서 88편,

KISS에서 84편의 논문 총 279편을 검색하였다. 이 중 64

편은 중복되어 제외하고 215편의 논문은 초록을 확인하

여 간호학 논문이 아닌 36편, 학술대회논문집 11편, 연구

소에서 발행한 논문 4편을 제외하였다. 대한간호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가정간호학회지 검색을 통해 17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Fig. 1과 같이 총 164편의 논문에 대

해 전문을 검토하여 학위논문이 학술지에게재된 27편을

제외하여 총 13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동향 분석틀

연구동향 분석틀은 선행연구[20]를 토대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출신국, 연구도구의 번역 여부, 통역 유무를 추

가하여 사용하였다. 분석틀에는 논문유형, 연구 설계, 자

료수집방법과 자료수집 장소, 윤리적측면, 연구자 수, 연

구자 직종, 연구비 지원, 연구대상, 출신국, 연구도구의

번역 여부, 통역 유무로 구성되었다.

논문유형은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자 수,

제 1저자와 교신저자의 직종, 연구비 지원유무를 분석하

였다. 연구 대상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 자녀, 남편, 시

어머니와 부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분석항목인 논문유형, 연구 설계, 자료수집방법과 자

료수집 장소, 윤리적 측면, 연구자 수, 연구자 직종, 연구

비 지원, 연구대상, 출신국가, 연구도구의 번역, 통역 유

무 따라 연구자 2명이각각 엑셀에코딩하여결과를비교

확인하였다. 코딩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37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기별 변화를 보기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논문의 특성 

시기별 논문의 현황은 2008년부터 2010년은 30편,

2011년부터 2013년은 58편, 2014년부터 2016년은 49편의

간호연구가 시행되었다.

논문유형은 학술지논문은 108편(78.8%), 박사논문 19

편(13.9%)과 석사논문 10편(7.3%)이었는데, 학술지 논문

108편 중 박사학위논문 10편, 석사학위논문 17편이 포함

되었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111편(82.8%), 질적 연구는

22편(16.4%)이었다. 양적 연구 중에서 실험연구는 20편,

비 실험연구는 91편이었다. 비실험 연구 중 조사연구가

6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법론적 연구 8편, 구조모형

연구 순이었다. 실험연구에서는 유사 실험연구가 16편으

로 가장 많았고, 순수 실험연구 4편이었다. 시기별로는

실험 연구는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순수

실험연구가 처음 시행되었다. 비 실험연구 중 조사연구

는 2014년부터 감소하였고, 이 기간에 문헌고찰 연구와

이차분석연구가 증가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가 92편(74.2%), 면담 23편

(18.6%), 온라인 조사 6편(4.8%)이었으며, 2014년 이후

온라인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증가하였다.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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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사회복지기관이 66편(52.8%), 공공보건기관이 23

편(18.4%), 병원이 13편(10.4%)이었으며, 학교와 대상자

의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Characteristics
2008
∼2010

2011
∼2013

2014
∼2016

Total
n (%)

Manuscript type

Doctoral dissertation 3(10.0) 6(10.3) 10(20.4) 19(13.9)

Master’s thesis 2(6.7) 8(13.8) 10(7.3)

Academic journal 25(83.3) 44(75.9) 39(79.6) 108(78.8)

30 58 49 137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design 20

True experimental design 4(8.3) 4(3.0)

Quasi-experimental
design

5(17.2) 5(8.6) 6(12.5) 16(11.9)

Non-experimental design 91

Survey 15(51.7) 32(55.2) 22(45.8) 69(51.1)

Methodological research 2(6.9) 4(6.9) 2(4.2) 8(5.9)

Structure 2(6.9) 2(3.4) 2(4.2) 6(4.4)

Literature review 1(3.4) 1(1.7) 2(4.2) 4(3.0)

Second analysis 1(1.7) 3(6.3) 4(3.0)

Total 111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1(1.7) 1(2.1) 2(1.5)

Phenomenological
research

1(3.4) 6(10.3) 3(6.3) 10(7.4)

Content analysis 2(6.9) 1(1.7) 1(2.1) 4(3.0)

Ethnography research 2(3.4) 1(2.1) 3(2.2)

Other 2(3.4) 1(2.1) 3(2.2)

Total 22

Triangulation 1(3.5) 1(1.7) 2(1.5)

Data collection Method*

Questionnaire 23(85.2) 38(71.7) 31(70.5) 92(74.2)

Interview 4(14.8) 12(22.6) 7(15.9) 23(18.6)

Online survey 1(1.9) 5(11.4) 6(4.8)

Medical records 1(1.9) 1(0.8)

Multicultural family survey 1(1.9) 1(2.3) 2(1.6)

Data collection place

Social welfare institution 15(55.6) 29(55.8) 22(47.8) 66(52.8)

Public health agency 5(18.5) 11(21.2) 7(15.2) 23(18.4)

Hospital 4(14.8) 5(9.6) 4(8.7) 13(10.4)

School 1(3.7) 4(7.7) 2(4.4) 7(5.6)

Participants’ house 2(7.4) 1(1.9) 4(8.7) 7(5.6)

Secondary review 2(3.8) 7(15.2) 9(7.2)

Ethical consider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5(16.7) 22(37.9) 36(73.5) 63(46.0)

Not reported 25(83.3) 36(62.1) 13(26.5) 74(54.0)
*Multiple choice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viewed Studies  (N=137)

Table 1과 같이 기관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받은 논문은 63편(46.0%), IRB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논문이 74편(54.0%)이었으며, 2014년

이후로는 49편의 논문 중 36편은 IRB 심의를 받았다.

3.2 학술지 논문의 특성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의 수는 1명이 21편(19.4%), 2명

이 46편(42.6%)으로 공동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1저자

직종은 교수 97편(89.8%), 임상간호사 11편(10.2%)이었

으며 교신저자 직종은 교수가 103편(95.4%)이었다. 2014

년 이후 논문에서는 1저자 중 임상간호사의 비율이 증가

함을 보였다. 학술지논문 중 연구비 지원을 받은논문은

44편(40.7%)이었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논문은

64편(59.3%) 이었다(Table 2).

3.3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자로 결혼이주 여성은 109편(79.6%)이며, 자

녀 14편(10.2%), 시어머니와 부부는 각각 5편, 남편 4편

이었다. 2011년 부터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증

가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상으

로 하는 논문이 증가하였다.

Characteristics
2008
∼2010

2011
∼2013

2014
∼2016

Total
n (%)

Number of researchers

1 10(40.0) 7(15.9) 4(10.3) 21(19.4)

2 5(20.0) 19(43.2) 22(56.4) 46(42.6)

3∼5 8(32.0) 17(38.6) 12(30.8) 37(34.3)

≥6 2(8.0) 1(2.3) 1(2.5) 4(3.7)

Occupation of first author

Professor 22(88.0) 42(95.4) 33(84.6) 97(89.8)

Nurse 3(12.0) 2(4.6) 6(15.4) 11(10.2)

Occupation of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24(96.0) 41(93.2) 38(97.4) 103(95.4)

Nurse 1(4.0) 3(6.8) 1(2.6) 5(4.6)

Research fund supporting

Inside grant 6(24.0) 9(20.4) 9(23.1) 24(22.2)

Outside grant 5(20.0) 11(25.0) 4(10.3) 20(18.5)

No 14(56.0) 24(54.6) 26(66.6) 64(59.3)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ies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                   (N=108)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8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과 중국이 각각 65편, 일본이 30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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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번역은 베트남어가 6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어 44편, 영어 36편이었으며, 2014편 이후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및 몽골어가 증가하였다.

Table 3과 같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논문은 72편

(52.6%)이었으며, 그중 전문통역사는 55편(40.2%), 다른

이주여성의 도움 16편(11.7%)이었다.

Characteristics
2008
∼2010

2011
∼2013

2014
∼2016

Total
n (%)

Participants

Women 25 49 35 109(79.6)

Children 1 6 7 14(10.2)

Husband 1 1 2 4(2.9)

Mother-in-law 1 4 5(3.6)

Couple 2 2 1 5(3.6)

Country of origin*

Vietnam 23 41 22 86(28.8)

Philippines 18 32 15 65(21.7)

China 17 33 15 65(21.7)

Japan 11 13 6 30(10.0)

Cambodia 7 5 7 19(6.4)

Thailand 7 5 3 15(5.0)

Mongolia 3 3 4 10(3.3)

Uzbekistan 4 2 1 7(2.3)

Russia 1 1 2(0.7)

Translation language*

Vietnamese 14 23 23 60(35.1)

Chinese 8 19 17 44(25.7)

English 10 14 12 36(21.1)

Cambodian 1 4 6 11(6.4)

Filipino 2 2 5 9(5.3)

Japanese 1 2 4 7(4.1)

Mongolian 1 3 4(2.3)

Interpreting help

Yes

Translator 10 22 23 55(40.2)

Other immigrant women 6 8 2 16(11.7)

Husband 1 1(0.7)

No 13 28 24 65(47.4)
*Multiple choice

Table 3.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f Reviewed 

Studies                              (N=137)

4. 논의

본연구는최근 9년간국내에서게재된다문화가정 관

련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간호연구의방향을 모색하

고자 시도되었다.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논문유형은 학술지는 78.8%, 박사학위논

문 13.9%, 석사학위논문은 7.3% 순 이었다. Kim 등[15]

이 결혼이주여성 대상 중재연구 분석 연구에서 학술지

42.2%, 석사 46.7%, 박사 11.1%와 Song 등[16]이 결혼이

민여성의 모성적응관련 양적논문고찰에서학술지 55.6%,

석사학위논문 27.8%, 박사학위논문 16.7%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두 선행연구에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가

중복된 경우 학위논문으로 분석하였고, 2014년 이전자료

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복 시 학술지로 포함

하여 분석하였고 2014년 이후 박사논문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기에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위논문을 포함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나, 학술지에 게재된 학위논문은

박사 논문 10편과 석사 논문 17편이었다. 학위논문은 국

외 연구자가 문헌검색을할 경우 쉽게구할 수없는회색

문헌이므로[21],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기 위해서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82.8%로 대부분 이었으며,

질적연구는 16.4%로,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관련 선행

연구 분석 연구[7]에서 조사연구 80.0%, 질적연구 16.7%

와 유사하다. 양적연구 중 실험연구는 18.0%로 Song 등

[16] 연구의 16.7%와 비슷하다. 하지만 순수 실험연구는

2014년 이후 4편만 시행되었고 유사 실험 연구가 대부분

인 것은 간호학의 특성상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기 어렵

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20],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순수 실험연구 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74.2%로 가

장 많았으며, 면담과 온라인 조사 등이있었으며 일부 논

문에서는 설문지와 함께 면담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관련 선행연구[7]와 외국인 이주

자 건강관련 연구동향 연구[14]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설문지

가 출신국가의 모국어로 번역되었는지 면담시 사용한 언

어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못하였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면담을 사용한 연구결과 보고시에 설

문지와 면담에 사용된 언어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장소는 사회복지기관과 공공보

건기관이 71.2%이었으며, 이는 Song 등[16] 연구의 지역

사회센터 70%와 유사하다. 자료수집이 가정이나 병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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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역사회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료수집의 용이

성, 통역의 필요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Ahn 등[7] 연

구에 의하며,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영역의 연구가 90%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체적 건강은 6.7%에 불과하

다는 결과로 비추어 임상에서 결혼이주여성의신체적 건

강을 대상으로 한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과 함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기

본적인 모성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며, 자녀 양육기간

을 거치는 과정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서비스 요구가

높은 인구집단이다. 또한 2000년 초부터 국내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증가 시점

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관련간호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22].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 결과 IRB를 받지 않은 경

우가 54.0%이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73.5% 연구에서

IRB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연구윤리 워크숍 등이

시행되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

다고 볼 수 있으며[20], 많은 학회지에서 논문 투고시

IRB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성상 결혼이주여성은 취약계

층 집단으로 분류되므로 연구자들은 대상자들의 문화적

고려사항의 이해 및 윤리적 처치제공을 위해 충분한 시

간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23].

학술지에 논문에서 제 1저자의 직종이 교수인 경우

89.8%, 임상간호사 10.2%이었는데, Choe 등의 연구[20]

교수 77.6%, 임상간호사 17.7%, 대학원생 1.6%에 비해

교수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회지에 교수들의 연구가

주로 게재되며, 간호사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교수

가 제 1저자나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0].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1저자가 임상간

호사인 논문이 증가하였는데, 임상실무에서 직접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 간호중재의 바탕을 이루고자하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는 결혼이주 여성이 대부분 이었으며, 자

녀, 남편, 시어머니, 부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었다. 결

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을 보면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12]. 국제결혼

에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외

국인여성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24]. 이는 부부

관계에서 여러 형태로 갈등구조를 유발할 수 있고, 결혼

이주여성에게 있어 남편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 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28.8%)이 가장 많

았으며, 중국과 필리핀(각각 21.7%)이 많았다. 결혼이주

여성 대상 중재연구 고찰[15]에서는 베트남 40%, 중국

23.8%, 필리핀 12.2% 순 이었으며 2006∼2011 연구를 분

석한 결과임을 고려했을 때, 시기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의 출신국가의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

의 모성적응 관련 양적논문 연구[16]에서 일개 특정국가

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22.2%, 다양한 국적의 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는 77.8%이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 등이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문화적 신념이 다

를 수 있는 연구 개념에 대해서는 외국여성이라는 하나

의 범주로 다국 출신의 대상자를 함께 묶어 연구하기 보

다는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고려하여 단일 출신국가 대

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

번역된 연구도구는 베트남어가 가장 많았고 중국어와

영어 순이었는데, 연구대상의 출신국가에 따라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개발되어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와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등이 함

께 사용되었다.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일부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생략된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

한 도구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후 연구

에 사용해야할 것이다[7]. 또한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논

문은 52.6% 뿐이었으며, 11.7%는 다른 이주여성의 도움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연

구 중 일부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통역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언

급이 없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Chung[25]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은 ‘대화를 조금할 수 있

음’이 36.1%, ’조금 읽을 수 있음’이 26.9% 으로, 일상생활

을 벗어나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 의사

소통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수 있다. 타 문화권에서살거

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은 연구의 타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질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

별 타당도가 높은 연구도구 개발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통역 등을 준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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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실험연구과 결혼이주여

성 가족을 대상을 하는 연구의 확대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번역된 연구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정 관련 간호연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었으며, 학술지에 게재

된 연구가 많았으나,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률은 낮았

다. 순수 실험연구는 2014년 이후 시작 되었으며 실험연

구의 대부분이 유사실험 연구이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2014년 이후 대부분의 논문이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직종은교수가대부분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었으며 자녀,남

편, 시어머니, 부부에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연구도구가 번역되어 사용

되었으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미흡하였으며, 통역사

의 도움 없이 진행된 논문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윤리적

인 측면, 연구자의 직종과 연구대상자의 출신국가에 따

른 연구도구 번역 여부와 통역사의 도움을 포함한 포괄

적인 분석으로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정관련 간

호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를통해 많은 사람

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순수실

험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중재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을 결혼

이주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 남편과 시어머니 및 부

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민족

적 배경을 고려하여 잘 번역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연구도구 개발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를위한 통역

사를활용하는다양한지원체계가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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